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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 등 위험물질을 대량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독성물질이 누출되어 지역

주민과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 하면,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그 충격파로 인해 사업장내의 인

적·물적 손실은 물론, 인근지역의 설비나 주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이 있고 화재와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재·폭발 그리고 독성물질 누출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규정하여 각 국에서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6년부터 중

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항에 의거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매년 수십만 거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많은 인명피해와 헤아

리기 어려울 정도의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과거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사고원인 등을 찾아 이를 Feed 

Back하여 동종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된 중대산업사고 사례를 집중분석하고, 과거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사고사례를 수집하여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를 발생유형 및 원인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화학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